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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전문대학원(Law School) 진학가이드(193)

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, 

서울지방변호사회와 생활장학금 수여식

[로스쿨�소식]

-서울 소재 12개교 학생 1명씩 선정해 250만원 지원

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(이사장 이상경)는 

지난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(회장 김정욱)와 

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. 생활장학금 수여식

을 거행한 것이다.

이는 지난 9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서

울지방변호사회가 법학전문대학원 생활장학

금 기부를 약정한 데 따른 것이다.

양 기관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중 경제적 

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

도록 돕기 위해 생활장학금을 마련했다. 서울

지방변호사회는 생활장학금으로 3000만원을 

쾌척했다.

장학금을 받게 된 학생들은 서울 소재 법학

전문대학원(12개교)에서 경제적 환경 등을 고

려해 선정한 인원들이다.

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 1층 회의실에서 열

린 생활장학금 수여식에는 이상경 법학전문

대학원협의회 이사장, 김명기 법학전문대학

〈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(이사장 이

상경)는 지난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

(회장 김정욱)와 생활장학금 수여식

을 진행했다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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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협의회 사무총장,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

회 회장, 박병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

등이 참석했다.

먼저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건국

대, 고려대, 서울대, 성균관대, 이화여대, 한국

외대 등 학생 6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.

이어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

이 경희대, 서강대, 서울시립대, 연세대, 한양

대 등 학생 5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, 학

생들을 격려했다.

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서울지방변호사

회는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, 추가 지원

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.

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

“경제적, 사회적 환경과 무관하게 누구나 학

업에 몰두하면 법률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

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가장 큰 

성과라고 생각한다.”며 “앞으로 더 많은 생활

장학금을 확보하는 등 뛰어난 소양과 자질을 

갖춘 미래 우수 법조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

선을 다하겠다.”고 말했다.

한편,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달 4일 

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신규 

지정됐다. 공익법인은 기부금이나 후원금에 

대한 기부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.

법인이 기부하면,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

에서 전액 손비를 인정한다. 개인이 기부하는 

경우엔 개인 소득금액의 30%를 한도로, 15%

를 세액을 공제한다.

김명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총장은 

“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공익법인으로 지정

된 만큼 법인이나 개인 등 기부 동참이 늘어나

길 기대한다.”며 “많은 기부가 이어져, 더 많

은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

길 바란다.”고 말했다.

(저작권자/로스쿨타임즈)

〈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

전달하고, 격려하고 있다〉


